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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남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한국아동패널 10차년
도(2017)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아동 633명의 학교적응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학교적응 관련요인으로 아동심리 변인(행복감,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사회환경 변
인(친구수, 또래애착,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어머니 양육행동(권위, 권위주의, 
허용) 및 아동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 예언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아동 학교적응을 예언하는 변인은 또래소외,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어머
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었다. 아동 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각각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동 심리변인 중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으며, 사회환경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남아의 경우는 또래신뢰,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어머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학교적응을 예언하는 변인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또래소외,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성별에 따라 상대적 영향력에 차
이가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학교적응, 행복감,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또래신뢰, 또래소외, 어머니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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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 발달의 관점에서 아동기는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적 환경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발달적 적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Bronfenbrenner, 1979). 특히 학령기 아동은 많
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할애하므로 학교에 
적응하는 것은 발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은영, 2011; 안선희, 2002; 조용주, 
최홍일, 2015). 학교적응이란 아동이 학교라는 사
회적 환경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며 조화를 이루어 
적응을 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곽수란, 
2006; 박성혜, 윤종희, 2013; 이희은, 문수백, 
2011). 초등학생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
신의 학업수행이나 공감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과 
같은 바람직한 행동특성들이 이후 성인기에 직면
하는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적응은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발달 양상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정윤, 이경아, 2004;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Ladd, Kochenderfer, & 
Coleman,1996). 특히 전생애 발달적 관점이 강조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해 면밀
히 탐색해 보는 것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어 매우 의미가 있
으며 더 나아가 전생애 발달의 기초적 개념을 확장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련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한다. 또한 관련요인을 아동의 아동
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으로 세분하
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
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

의 흐름은 아동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생태학적 환
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으며 생태학적 환
경요인으로는 학교변인과 가족변인을 들 수 있다 
(박영진, 2019; 서혜전, 노성향, 2018). 학교적응 
관련 요인으로서의 아동심리 변인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아탄력성 등의 자아관련 요인이 있으
며 위험요인으로서 문제행동이나 우울, 불안 등의 
정서상태를 들 수 있다(김분, 최연실, 2012; 박성
혜, 윤종희, 2013; 박영진, 2019; 염정원, 조한익, 
2016; Bonanno, 2004).

초등학생 대상 학교적응 관련 요인 연구에서 가
장 많은 주목을 받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을 들 수 있다(남영자, 박태영, 2009; 서혜전, 노성
향, 2018). 자아존중감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
업 중 하나로서 학교적응을 포함하여 사회적, 발달
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다수의 연구를 통
해 이미 강조되어 왔다(권혜진, 성미영, 2014; 박성
혜, 윤종희, 2013; 원재순, 김진숙, 2016; 이영예, 
안권순, 2013). 자아존중감 외에 개인의 심리적 요
인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것
은 주관적 행복감이다. 삶의 만족도 또는 심리적 
안녕감의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주관
적 행복감의 개념은 긍정심리학 개념이 도입된 이
후 최근에 더욱 주목받는 개념이다(강수현, 2019).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만족도는 주관적 측면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객관적이며 인지적인 평가보
다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반영
하는 주관적 행복감 요인이 아동의 행복감과 만족
도를 평가하는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개념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박희경, 강인설, 2014). 또한 아
동기 행복감은 학교적응을 포함한 아동기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이후의 삶
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주관적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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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선영운, 2014;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8;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행복감을 독립변인으로 탐색
해 보고자 한다.

학교적응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표적 변인으로 문
제행동을 들 수 있다. 문제행동은 다양하게 정의되
고 있으나 대부분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적 문제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신애, 이형실, 임수경, 
2008; 이영애, 정현희, 2015). 학령기 아동과 청소
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중요한 사
회적 환경이며 이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데 있어
서 개인의 문제행동 요인은 매우 중요한 위험요인
임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용한, 2014; 염정원, 조한익, 2016). 학교적
응 관련요인으로 문제행동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서 그 대상이 청소년이거나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제한한 것이 많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는 연
구는 드물다(백승희, 전현정, 정혜원, 2014; 이봉
주, 민원홍, 2015; 이은주, 2011). 따라서 학교적응 
관련요인으로 문제행동의 영향력을 탐색함에 있어
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대한 문제행동의 학교적응 관련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학교적응 관련 요인에 관한 또 다른 연구의 흐름
은 아동의 사회환경적 요인 및 가족요인과의 관련
성을 연구한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대표적 사회환
경에 해당하는 학교변인이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
적인 학교변인으로는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변인과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박은영, 2011; 백미숙, 조옥귀, 2017; 유설희, 
박보경, 도현심, 2015). 또래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며 학교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고 있다(김영숙, 
조한익, 2015; 조용주, 최홍일, 2015; 천유리, 한기
순, 2012). 또래관계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교사와 애착관계 형성이나 부모와 애착과 같
은 다른 사회환경적 요인과 함께 직․간접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채선화, 김진
숙, 2105; 현의숙, 황혜정, 2019), 학교적응의 사회
환경적 관련 요인으로 교사와 아동 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요인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요인으로는 주로 부모 양육행동이나 부모 자
녀 간 상호작용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
구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 학교적응과 부모 양육행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박성혜, 윤종희, 
2013; 조용주, 최홍일, 2015). 어머니 양육행동 중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며 더 나아가 학교적응에도 간접적 영향력
을 갖는 것을 보고하는 연구결과(임선아, 2013; 조
윤주, 한준아, 김지현, 2019)를 통해서도 부모의 양
육행동은 아동 학교적응 관련요인으로서 중요한 변
인임을 알 수 있다.

학교적응의 관련 요인 연구의 주요 개인 요인으
로 성별에 따른 효과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 관련 요인 중 문제행동이나 부모 양육행
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영숙, 조한익, 2015; 백승영, 이승
희, 2014).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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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에 비해 학교적응이 더 수월한 것으로 보고하
였다(김충일, 2018).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적응 관련요인을 파악한 선행연구에서 남녀 학
생 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변인이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여
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의 친밀성 관련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고하였다(황은희, 강지숙, 2012). 이처럼 성
별은 학교적응의 관련요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고찰 결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직접
적인 영향 요인으로서의 성별 효과에 대한 선행연
구는 거의 없으며 개인의 심리적 요인(예: 자아존
중감)이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성별 효과를 살펴보거나 양육행동
이나 교육열과 같은 부모 요인과 학교적응의 관계
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는 것과 같이 학교적응에 직접적 영향력으로서의 
성별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또한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
교적응에 대한 성별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상당 
수 존재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 사회환경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성별
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
부분이 관련요인에 대해 개별적 변인으로 각각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개인적, 사회환경적 변인 중 
일부만을 포함하는 한계를 지니며(박성혜, 윤종희, 
2013; 이경상, 2011; 이귀옥, 2017; 이희정, 조윤
주, 2010; 좌현숙, 2012),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

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적응은 
단순히 한두 개 변인의 영향력으로만 설명되기보다
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통해 규
명되어 왔던 개인 심리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각 영역
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학
교적응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탐색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이경님, 2008; 이
귀옥, 2017; 정미영, 문혁준,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탐색함에 있어서 아동심리 요인
과 사회환경 요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을 포
함하여 그 영향력의 상대적 중요성을 탐색하고자 
하며, 특히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 관련요인
의 상대적 영향력이 유사한지, 또는 다른지, 또한 
다르다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규모의 연구대상
자를 포함하고 있는 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아동 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그
리고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아동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그리고 어머니 양육
행동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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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명) %
아동 성별 남자 326 51.5

여자 307 48.5
전체 633 100

어머니 학력 중학교졸업 1 0.2
고등학교졸업 170 27.2

2~3년제 대학 졸업 184 29.4
4년제 대학교 졸업 239 38.2

대학원 졸업 32 5.1
전체 626 100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4 4.1
200~400만원 214 36.1
400~600만원 231 39.1
600~800만원 76 12.8
800~1000만원 35 5.9
1000만원 이상 12 2.0

전체 592 100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PSKC) 조사 10
차년도(2017) 자료 중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 응답 
자료가 확보된 아동 자료를 사용하였다(도남희 외, 
2018).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2008년 신생아를 출
산한 전국 2,15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10차년도 데이터는 조사대상 
아동연령이 만 9세가 된 시점이므로 아동기 특성을 
탐색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육아정책연
구소(2017)에 따르면, 본 자료는 패널 대상자들에
게 전화조사를 통해 기초정보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조사원이 방
문하여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면접 및 관찰 조사와 
수행검사가 이루어졌다. 부모가 작성한 질문지는 
가구 방문 수거 하였다. 가구방문 조사 후 보호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담임교사를 통해 조사
를 실시하였다. 교사 질문지는 web 기반 조사로 
시행되었다. 10차년도 자료는 총 1,685가구가 유
효 패널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결측치를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으로 제거한 후, 최
종적으로 633명의 아동, 부모, 교사 자료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아동 성별은 남아가 326명(51.5%), 여
아가 307명(48.5%)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 참여 아
동 월령은 평균 112.6개월(범위: 110개월-116개월)
이었으며 평균연령 만 9.4세에 해당하였다. 연구 
대상자 아동 어머니 평균 연령은 만 39,9세(범위: 
29세-55세)이었으며, 가구 월평균 소득은 551만원
(범위: 90만원-8500만원)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
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약 38%에 해당하여 가
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2~3년제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아동패널연구 10차년도(2017)에 사용된 도구 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아동 학교적응, 아동 전
반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내재적 문제행동 및 외
현적 문제행동, 아동 친구관계(친구 수, 또래애착), 
학교생활(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어머니 양육행
동 도구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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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심리변인
아동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6개 영역(학
교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생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아동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각 영역
에 대해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점의 범
위는 6점∼24점이며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4로 
나타났다.

아동 자아존중감
아동 자아존중감 측정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

니?’와 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정도를 묻
는 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4점 척도로 응답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점의 범위는 5점∼20점이며 문항의 내
적합치도는 .76이었다.

아동 문제행동
아동 문제행동 측정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CBCL 6-18)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어머니가 
자녀행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아동 문제행동은 총 
120개 문항으로 내재화(32문항) 및 외현화(35문항) 
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응답은 ‘전혀 해당되지 않
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
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 요
인으로는 불안 및 우울 13개 문항(점수범위 : 0
점~26점), 위축 및 우울 8개 문항(점수범위 : 0
점~16점), 신체증상 11개 문항(점수범위 : 0점~22
점)이었다. 외재화 문제행동 하위 요인은 규칙위반 
17문항(점수범위 : 0점~34점), 공격행동 18개 문항 

(점수범위 : 0점~36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특
정 행동 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내적합
치도는 내재화 문제행동 .96, 외현화 문제행동 .94
로 나타났다.

아동 사회환경변인
아동 친구관계
아동 사회환경적 요인은 친구관계를 측정한 친구

수와 또래애착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친구 수는 
남자 및 여자 친구가 각각 몇 명인지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남자 및 여자 친
구 수를 합산하여 총 친구수를 구하였다.

아동 또래애착은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애착의 정
도를 측정하는 총 9개의 문항이며 하위 영역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 3문항, 소외 3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응답 하였고 소외 문항은 역산
한 후 총점을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
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별 문항 
내적합치도는 의사소통 .64, 신뢰 .63, 소외 .39였
다.

아동 학교생활
아동 학교생활은 학교선호도와 교사선호도를 활

용하였다. 학교선호도는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와 
학교생활에 대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교사선호도는 아동 학교생활에 대한 
다양한 질문 중 담임교사와 관계에 관한 7개 문항
을 사용하였다. 자신의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
지, 교사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얼마나 격려
하고 지지해 주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5점 척도
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에 대한 선호
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교사선호도 문항에 대한 내
적합치도는 .6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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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권위적 양육, 
권위주의적 양육, 허용적 양육의 세 개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11개 하위 영역을 포함하는 62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에 응답하였다. 권위적 
양육은 2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총점 범위는 
27점~135점이었다. 총점이 높을수록 권위적 양육
을 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권위적 양육에 대한 
문항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양육은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총점 범위는 20
점 ~ 100점이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내적합치도는 .88로 나
타났다. 허용적 양육은 15개 문항이며 총점은 15점 
~ 75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허용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내적합치도는 .52였다.

아동 학교적응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학교 

적응을 측정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학교생활 적응 
11문항, 학업수행 적응11문항, 또래 적응 8문항, 
교사 적응 5문항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5점 
척도로 교사가 응답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학교생활 적응 .84, 학업수행 
적응 .94, 또래 적응 .94, 교사 적응 .57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종속변인인 아동 학교적응과 

아동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및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교적응을 
예언하는 독립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를 위해 첫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아동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모든 아동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과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동 학교적응에 대한 예언변인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회귀분석에서는 아동심리변인, 사회환경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분리하여 각 변인의 학교
적응력에 대한 설명력을 탐색하였다. 세 번째 회귀
분석에서는 아동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여 위의 두 
번째 회귀분석 절차를 각각 실시하여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독립변인의 효과가 아동 성별
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결  과

학교적응 관련 변인 분석

학교적응과 아동심리변인(전반적행복감, 자아
존중감, 내재적 문제행동, 외현적 문제행동), 사
회환경변인(친구 수, 또래애착, 학교선호도, 교사
선호도),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권위적, 권위주의
적, 허용적 양육행동)간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적응은 
아동 전반적 행복감(r=.25, p <.01), 아동 자존감
(r=.14, p <.01), 총 친구수(r=.05, p <.05), 또래 
의사소통(r=.18, p <.01), 또래 신뢰(r=.20, p < 
.01), 학교선호도(r=.28, p <.01), 교사선호도(r= 
.27, p <.01), 어머니 권위적 양육행동(r=.06, p 
<.05) 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 전반적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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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회귀 1(통합) 회귀 2(심리) 회귀 3(사회환경) 회귀 4(어머니) 
베타 
(β) t 베타

(β) t 베타
(β) t 베타

(β) t

아동
심리

전반적 행복감 .01 .16 .25 5.34***

자존감 -.04 -.76 .01 .01

문제
행동

내재적 -.42 -1.30 -.48 -1.40
외현적 .38 1.19 .48 1.39

사회
환경

친구 수 .03 .73 .01 .24

또래
애착

의사소통 .04 .70 .04 .71
신뢰 .04 .74 .04 .80
소외 -.09 -2.10* -.07  -1.86*

학교 선호도 .17 3.20*** .17 3.75***

교사 선호도 .14 2.72** .14 2.89**

어머니 양육
행동

권위적 -.01 -.03 .02 .37
권위주의적 -.11 -2.30* -.10 -2.10*

허용적 .03 .50 .01 .01
R2

.13

.11
6.60***

.06

.06
11.07***

.11

.10
12.82***

.01

.01
2.54*

adj.R2

F
* p< .05, ** p< .01, *** p< .001 

표 2. 아동 학교적응 관련 회귀분석

감과 아동 자존감이 높을수록, 총 친구수가 많을수
록, 또래 의사소통과 또래신뢰도가 높을수록, 학교
선호도와 교사선호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권위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 학교적응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학교적응은 아동 
내재적 문제행동(r=-.01, p <.05), 아동 외현적 문
제행동(r=-.01, p <.05), 또래 소외(r=-.14, p < 
.01), 어머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r=-.11. p < 
.01), 어머니 허용적 양육행동(r=-.06, p <.05)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적, 

외현적 문제행동이 많을수록, 아동이 또래로부터 
소외될수록,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행동
을 많이 할수록 아동 학교적응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 학교적응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예언 정도
와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학교적응 관련 변인인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의 전
체 설명력은 13%였다, F(13, 585) = 6.60, p< 
.001. 학교적응에 대한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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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베타계수(β)를 비교해본 결과 학교선호도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교사선호도> 어머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또래소외 순으로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
력이 높았다. 아동심리 변인들은 학교적응 변인에 
대한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교적응을 설
명하는 변인은 사회환경 및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
들이었으며 특히 사회환경 변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관련요인들을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
동 변인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
심리 변인에 의한 설명력은 6%이었다, F(4, 619) 
= 11.07, p< .001. 아동심리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
력을 파악하기 위해 베타계수(β)를 비교해 본 결과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아동 자존감 및 아동 내재적, 외현적 문제행동은 
설명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환경 변인들의 설명력을 탐
색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적응에 
대한 사회환경 변인들의 설명력은 11%이었다, F(6 
,626) = 12.82, p< .001. 베타계수(β)를 통해 상대
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교 선호도가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교사 선호도> 또래 소외 순으로 설명
력이 높았다. 친구 수, 또래 의사소통, 또래 신뢰 변
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인이 아니었다.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
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1%이었다, F(3 ,595)= 
2.54, p< .001. 양육행동 변인 중 권위주의적 양육
행동만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고, 권위적 양육행
동 및 허용적 양육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
인이 아니었다.

남아 학교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성별이 학교적응에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남아
와 여아를 따로 분리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었다. 남아들의 학교
적응과 관련 있는 독립변인인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의 설명력은 13%이었다, 
F(13 ,294) = 3.78, p< .001.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베타계수(β)를 비교해본 
결과 남아 학교적응은 교사선호도와 또래신뢰가 가
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선호도 > 어머
니 권위주의적 양육행동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
조). 남아들만 따로 분리하여 독립변인들을 통합적
으로 분석해 본 결과 사회환경 및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만 설명력 있는 변인이었고 아동심리 변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아동전체를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였다.

남아들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관련 변인에 대한 
자세한 탐색을 위해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분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심리 변인의 설명력은 5%였다, F(4 ,318)= 
4.68, p< .001. 아동심리 변인들의 베타계수(β)를 
비교해 본 결과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설명
력이 높았으며 그 외 변인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참조). 사회환경 변인들만의 설명력을 탐색하
기 위해 독립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환
경 변인들의 설명력은 10%이었다, F(6 ,319)= 
6.19, p< .001. 베타계수(β)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
을 비교한 결과 교사선호도와 또래신뢰가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학교선호도가 설명력이 높
았다.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2%이었다, F(3 
,304)= 2.40, p< .001. 베타계수(β)를 비교해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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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변인 회귀 1(통합) 회귀 2(심리) 회귀 3(사회환경) 회귀 4(어머니)

베타

(β)
t

베타

(β)
t

베타

(β)
t

베타

(β)
t

아동

심리

전반적 행복감 -.09 -1.02 .19 2.85**

자존감 -.01 -.20 .04 .63

문제

행동

내재적 -1.21 -1.97 -1.03 -1.55

외현적 1.15 1.87 1.03 1.55

사회

환경

친구 수 .01 .01 -.04 -.64

또래

애착

의사소통 -.04 -.60 -.05 -.75

신뢰 .19 2.45* .17 2.39*

소외 .01 .14 .01 .26

학교 선호도 .16 2.22* .11 1.78*

교사 선호도 .19 2.66** .17 2.65**

어머니
양육

행동

권위적 -.01 -.02 .01 .10

권위주의적 -.15 -2.35* -.14 -1.99*

허용적 .04 .57 -.03 -.37

R2
.13

.01

3.78***

.05

.04

4.68***

.10

.09

6.19***

.02

.01

2.40*

adj.R2

F

* p< .05, ** p< .01, *** p< .001 

표 3. 남아 학교적응 관련 회귀분석

과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행동만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다.

여아 학교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여아들만 따로 분리하여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아동심
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의 전체 설
명력은 14%였다, F(13 ,277) = 3.51, p< .001. 여
아만 따로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남아만 따로 분석
한 결과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표 2, 표 3, 표 4 
참조).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
해 베타계수(β)를 비교해본 결과 여아들의 학교적
응은 또래소외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선호도가 설명력이 높았다(표 4 참조). 아동심
리변인과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 중 유의미한 설명 
변인은 없었다. 이 결과는 전체 아동에 대한 분석
과 남아들만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와는 달랐다(표 
2, 표 3, 표 4 참조). 여아들의 학교적응을 설명하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 32, No. 4, December 2019 ⎸11

독립 변인 회귀 1(통합) 회귀 2(심리) 회귀 3(사회환경) 회귀 4(어머니) 
베타
(β) t 베타

(β) t 베타
(β) t 베타

(β) t

아동
심리

전반적 행복감 .08 .96 .28 4.06***

자존감 -.04 -.54 -.03 -.44

문제
행동

내재적 .14 .40 -.05 -.14

외현적 -.12 -.34 .07 .21

사회
환경

친구 수 .07 1.10 .06 .99

또래
애착 

의사소통 .08 .96 .07 .95
신뢰 -.10 -1.18 -.08 -1.08
소외 -.23 -3.82*** -.22 -3.83***

학교 선호도 .17 2.27** .21 3.37***

교사 선호도 .03 .35 .04 .53

어머니 양육
행동

권위적 -.02 -.34 .04 .58
권위주의적 -.05 -.64 -.04 -.59

허용적 .01 .07 .03 .46
R2

.14

.10
 3.51***

.07

.06
 5.35***

.14

.12
 9.02***

.01
-.01
 .31*

adj.R2

F
* p< .05, ** p< .01, *** p< .001 

표 4. 여아 학교적응 관련 회귀분석

는 관련 변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분리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심리 변인만 따
로 분석한 경우 설명력은 7%였다, F(4 ,296) = 
5.35, p< .001. 베타계수(β)를 비교해 본 결과 여
아의 전반적 행복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그 
외 변인들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4 참조). 사회환
경 변인들만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환경 변인들의 설명
력은 13%였다, F(5 ,301) = 9.02, p< .001. 베타

계수(β)를 통해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또래
소외가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학교선
호도가 설명력이 높았다.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1% 이었다, F(3 ,287) = .31, p< .001. 여아의 경
우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을 투입한 분석에서 모형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변인들 중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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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의 
탐색을 위해 아동심리 요인, 사회환경 요인, 어머
니 양육행동 요인으로 세분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관련변인을 파악
하기 위해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사회환경 변인
과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만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으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3%였다. 추가적으로 아
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의 독립
적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독립
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적 분석과는 다른 결
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아동심리변인만 분석한 모
형에서 학교적응에 대해 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전체 독립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
한 결과에서는 아동심리변인이 유의미하지 않은 변
인이었으나 아동심리변인만을 분석하였을 때 유의
미한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이 6%로 나타나 통합적 
분석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추후 분
석을 통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희은과 문수
백(2011)은 학교적응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에서 가
족 응집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구조모형 분
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인들의 직․간접 경로를 파악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분석에서는 경로분석이나 매개변인 분석 등을 
통해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독립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원인 변인들 간 관계
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된다. 사회환경 변인만 따로 분석한 경우를 살펴보

면 사회환경 변인이 아동 학교적응을 11%로 설명
하고 있어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적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선
호도, 교사선호도, 또래소외 순으로 유의미한 설명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에 있어서 사
회환경 변인들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즉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
한 느낌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
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이 또래에
게 느끼는 소외감은 학교에 대한 적응도를 낮추는 
변인임도 파악되었다 (백소영, 이준우, 임수정, 
2018; 조용주, 최홍일, 2015). 다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소외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합치도가 
.39로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활용한 
이유는 또래애착 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 하위변
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또래 소외 변인은 학교적
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
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추후 연구를 통
해 학교적응 관련변인으로서의 또래 소외와 또래관
계 변인은 다른 측정도구를 통해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인만 독립적으
로 분석해본 결과,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행
동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즉 어머니가 권위
주의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아동 학교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행
동은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통제적이며 권위
주의적인 양육행동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효과를 가
짐을 알 수 있다(김혜선, 이지민, 2018; 박영진, 
2019; 조용주, 최홍일, 2015).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학교적응 및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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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아
버지의 양육행동 역시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
고 있어(박영진, 2019; 이강훈, 2018),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행동 요인도 포함
하는 확장된 모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였다.

둘째,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이 아동 성별에 따라 다른
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를 따로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아들을 분리한 후 통합
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환경 변인과 어머니 양육
행동 변인만이 유의미한 설명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성별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아동을 함
께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남아들을 
따로 분리한 후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
행동 변인들이 학교적응에 대해 각각 어떠한 상대
적 영향력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 결과 아
동심리 변인들 중에서는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사회환경 변인들에서는 또래신뢰와 
학교선호도 그리고 교사선호도가 유의미한 설명변
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에서
는 권위주의적인 양육만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
과 거의 동일하였다.

셋째, 여아들만 따로 분리하여 학교적응을 설명
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
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모든 변인들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환경 변인만이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14%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아동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남아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다. 전체아동과 남
아만 분리한 경우에는 사회환경 변인과 어머니 양
육행동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나 여아만 분리

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사회환경 변인만이 유의미하
였다. 여아만 따로 분석한 결과는 구체적인 변인에
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학교선호도, 교사선호도, 또래소외가 유의미한 변인
이었고 남아만 따로 분석한 경우는 학교선호도, 교
사선호도, 또래신뢰가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여아만 
따로 분석한 경우에는 또래소외와 학교선호도만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여아들을 따로 분리하여 아
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 각각의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아동심리변인들의 영향력은 
6%이었고 전반적 행복감이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사회환경 변인들의 영향력은 13%였으며 또래소외
와 학교선호도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어머니 양
육행동 변인은 영향력이 1%였으며 유의미한 변인
이 없었다.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 
변인들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도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남아들만 따로 분석한 결과와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즉 사회환경 변인의 영향
력에서 나타난 여아의 결과는 전체아동과 남아만 
따로 분석한 결과와는 달리 또래소외와 학교선호도
만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아들의 
경우에는 또래신뢰가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나 여
아들의 경우에는 또래소외가 중요한 영향력 변인이
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성별이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학교적응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남아와 여아의 성차를 고려하여 학교적응을 도
모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아의 경우는 학교적응력을 높이기위해
서는 또래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여아의 경우는 또래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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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또한 남자와 여자의 또래관계 형성의 기
제가 다름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
구에서도 남학생의 또래적응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에서도 남
아가 더 높은 적응 수준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충일, 
2018)의 결과와 더불어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남아
와 여아가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아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와 남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 또래소외가 동일하게 영
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여아들
의 또래소외 점수가 학교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
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아를 분리하여 분
석하였을 때 부모변인 중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는 권위주의
적 양육행동이 학교적응력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때 자녀의 성
별을 고려하여 양육행동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박성혜, 윤종희, 2013; 이귀옥, 2017). 예컨대, 또
래관계에서 남아는 또래신뢰가 학교적응에 더 중요
한 변인이며 여아는 또래소외가 학교적응에 대해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임이 밝혀진 본 연구 결과
에 근거하여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또
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달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행동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과 관련 있는 개개 변인들을 분리하여 
분석한 후 각각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 본 분석결과
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남아와 여
아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공통점이 발견되었
다. 아동심리변인은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
육행동 변인을 통합하여 분석 하였을 때 영향력 있
는 변인이 아니었으나 아동심리 변인만을 투입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있었다. 전체아동의 경
우는 아동심리 변인의 설명력이 6%, 남아의 경우
는 5%, 여아의 경우는 7%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심리 변인 중 전반적 행복감은 전체아동, 남아, 여
아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은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 적응적 효과를 지니며 객관
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에 의한 행복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효과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강수현, 2019; 이진화, 조인경, 2018; 
Compton, 2005; Bartels, 2015). 따라서 아동 학
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이 느끼는 개인적 
및 주관적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관련요인을 탐색해보고자 전국 규모의 아동을 대상
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아동패널연구 데이터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1400명 이상의 조사대상
자 중에서 633개의 사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는
데, 이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자료수집이 교사
평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능한 사례의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한된 사례수
는 분석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대한 총 설명력이 13%로 나타
난 것은 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대상자의 수가 많을 경우 이를 기반으로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에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추후 연구 대상자의 응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자료수집방법을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아동의 적응적 발달에 
관한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으나 다른 영역에서의 
적응에 관한 연구 주제의 확장을 통해 아동 적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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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아동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어머
니 양육행동 요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추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요인을 아동의 심리적, 사회
적 요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요인을 동시에 포함
하여 아동 발달에 중요한 생태학적 요인을 전국 규
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학교적응 관련 요인을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그 영향 요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아동의 
학교적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효과
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유의미
한 요인이 각각 달리 나타난 결과는 아동의 학교적
응 및 다양한 사회적 적응의 발달에 있어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및 교사와 부모의 아동
에 대한 상호작용이 달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
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분석된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급하여 학교적
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에 중요한 함의를 지니며,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
기 학교적응 증진을 위한 요인 규명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기를 넘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생애 발달에 적응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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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factor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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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ocio-environmental,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factors on Korea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data used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came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 total of 633 children, their mothers, and 
teachers responded to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Data were analyzed with bivariate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to investigate the relevant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with 
such variables as psychological(happiness, self-esteem, problem behaviors), socio-environmental 
(number of friends, peer attachment, school preference, teacher preferenc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factors(authoritative, authoritarian, permissive). The results indicated that socio-environmental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Sta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were peer trust, school preference, and teacher 
preference in male children, and peer rejection, school preference, and teacher preference in female 
children.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 this area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ere discussed.

Keywords: school adjustment, happiness, school preference, teacher preference, peer trust, peer rejecti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